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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91개 공동주택 공사 현장 안전 살핀다
- 5월15일부터 24일간,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 안전점검 실시 -

- 공무원·전문가로 구성된 11개 점검반 편성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5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4일간 관내 

시공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현장 9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

실시한다고 밝혔다. 

시는 지난 4월 29일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

지하주차장 일부 붕괴 사고를 계기로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

종합적인 점검 및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, 시민안전을 위

해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.

이번 안전점검은 시민들의 공사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, 

관내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 주관해 

추진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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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관련 공무원과 분야별 기

술사(시공·구조·품질·안전) 전문가로 구성된 총 11개 점검반을 편

성할 계획이다. 점검반은 공무원 1명과 기술사 4명 등 총 5명으로 구

성되며, 1일 1개 현장을 점검해 꼼꼼하게 안전검검 및 품질점검을 실

시한다는 방침이다. 주요 점검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‘공사

현장 주요 점검항목별 관련 기준 및 확인사항’을 활용할 예정이다.

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“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

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”고 강

조하며, 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

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”고 말했다.


